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로 선정

― ‘환경·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과학’ 연구에 99억 원 지원

지난 6월 3일,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원장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은 매

년 11억 원의 연구비(간접비 별도)를 지원받아 앞으로 9년 동안 ‘환경·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물질

순환 기초과학’ 연구를 주도한다.

▲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고려대학교 R&D센터) 전경

전국에서 5개 연구소를 선정하는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기반구축사업 중 기초과

학분야 연구소만 선정한다. 오정리질리연스연구원은 선정된 연구소 중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물질

순환에 특화하여,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과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기

대가 집중되고 있다.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는 이번에 함께 선정된 다른 28개의 일반중점연구소와는 달리 이름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운영권이 보장되며, 그만큼 연구비도 57% 더 지원받는다(일반중점연

구소는 연 7억 원 지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은 이에 따라 생태계 물질순환에 관한 기초연구의

핵심 연구분야로 ‘관측 중심의 현장 연구’, ‘생태계 기초기작 및 이론 연구’, ‘통합 생태계 평가 모

델’을 선정하여 과제를 직접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 연구 인프라를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지원받는 450m²에 달하는 공간에 생태계

분야 연구 시설 및 자원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고려대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3년씩 3단계에 걸쳐 신진 연구인력을 배

출하고 생태계 기초과학 우수 연구인력은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오정리질리언스연

구원은 지역(안암-홍릉기초과학밸리)을 넘어서 생태계 물질순환 분야의 중위도 지역 및 전 지구적

인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중점연구소의 비전, 목표, 전략

현재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은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물 회복탄력성, 생태

계 회복탄력성, 중위도 물-식량-생태계 리질리언스 등의 5개 고유 연구단에 전임교원 23명과 전

임연구교수 11명이 참여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자율운형영 중점연구소 선정을 계기로

전임연구교수는 최대 20명 수준으로 늘어나서 연구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신진연구자의 독

립적 연구활동을 위한 ‘씨앗’, 기초과학 및 보호분야 연구자를 위한 ‘새싹’, 신진 연구교원의 중견

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줄기’, 세계 최고 성과를 지향하는 ‘열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연구소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최종 선정을 끌어낸 이우균 원장

은 “환경·기후 위기 해결은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연구에 기반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

전 및 복원 분야 연구 수준은 응용분야는 ‘우수’ 평가를 받는 데 비해 기초분야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면서 “‘생명·환경 분야’로 특화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회복탄력적 생태계

(resilient ecosystem)’로 특화된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의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환

경·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할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연구’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

혔다.

▲ 이우균│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